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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투쟁!!





고발해주십시오!


조합 홈페이지(www.kttu.or.kr) 고발게시판 운영 상품판매 부당강요사례 등 접수





�





비영업 부서의 상품판매를 즉각 금지하라!! 상품판매 전담팀 해체하라!!





더 이상 안 속는다! 상품강매 끝장낸다! 





조합간부 선봉투쟁! 조합원 총단결! 상품강매 박살내자!!





하나, 우리는 상품강매로 병들어가는 KT를 살리기 위해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 조합간부는 비영업부서 상품판매 금지와 상품판매 전담팀 해체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상품강매 감시활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우리 조합간부는 이번만큼은 끝장을 낸다는 결사항전의 정신으로 조합원들의 선봉에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6월 15일


KT노동조합


www.kttu.or.kr





- 철야농성 -





중앙본부 14일째








지방본부 9일째





지방본부 조합간부 결의대회 결의사항











노동조합은 MNP(번호이동성 제도)에 따른 KT-PCS 상품판매가 현장의 왜곡된 편,불법 판매행위로 KT 기업이미지 훼손과 비영업직원의 고통이 심각한 상태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비영업부서 상품판매 금지 및 상품판매팀 해체" 총력투쟁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은 회사가 5월29일부터 5월30일사이에 집중적으로 PCS를 가개통한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난 5월31일 불법적 가개통 중지와 원상회복할 것을 영업본부장에게 촉구하였고, 회사는 영업 39104-1240(2004.5.31) 문서로 현업에 원상회복 조치와 5월31일 이후 발생되는 가 개통건에 대하여 엄중 문책 경고를 하달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원상회복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5월31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가 개통이 이루어졌음이 이번 고발센타 현장실태조사를 통하여 밝혀졌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이같은 부당 편,불법영업이 전국적으로 만연된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고발센타와 관계없이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 실태조사기간: 2004. 6. 14(월) ~ 19(토) 6일간


    ■ 실태조사팀: A팀 , B팀 (팀당 2명 구성)


    ■ 실태조사지역: 본사 및 제주를 제외한 지역본부











